
 지속적인 원가 절감 효과 및 영업 이익 개선, 실적 Turn-around 

동사는 2005년부터 지속적인 기업 체질 개선을 통해 매출원가를 지속적으로 

절감시키며 (2004년 69.2%, 2005년 66%, 2006년 62.7%) 높은 ROA를 실현하

고 있다. 기업 내부 Process의 혁신과 브랜드 개편을 통해 기업 운영의 효율

화를 달성하여 2004년 영업이익도 -119억 원 에서 2006년 112억 원으로 증

가하였다. 올해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추정한 2007년 매출액은 작년 대비 

10%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 브랜드 유아 용품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동사는 영업 실적 악화의 터널을 지나 성공적인 Turn-

around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 대비 낮지만 적정한 Price Multiples 

동사의 P/E는 8.44 로 이는 현재 동사가 속해 있는 코스닥 섬유, 의류 업종 

평균 19.87에 비해서 현재 52.53% 할인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낮

은 상대적 가치는 동사의 주가 하방 경직성을 강화시켜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중장기적 성장 동력의 부재 

동사의 중장기적 성장은 3가지 Risk를 안고 있다. 첫째, 동사가 속해 있는 

산업의 낮은 미래 성장성이다. 지금까지 브랜드 유아 용품시장의 성장은 고가 

제품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그 추세가 이어졌으나 낮은 출산율로 인한 전체 산

업 성장 속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둘째, 유아 용품 시장은 진입장벽이 낮

고 다양한 유통 채널이 등장하여 경쟁 체제의 심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의 독점적 위치를 고수하던 동사의 시장 지배력이 상실된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해외 수출의 불투명성이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실적

이 기대 이하에 머물고 있으며 새로운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

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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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브랜드 유아 용품 시장의 개척한 업계 1위 기업 

동사는 유아의류 및 유아용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1979 년 4 월에 

보라유통산업 주식회사로 출범한 동사는 1980 년에 ‘주식회사 아가방’으로, 2007 년 

3 월에 ‘아가방앤컴퍼니’로 상호를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사는 국내 최초로 유아의류 및 용품 전문업체로 출범하면서 ONE-STOP 

SHOPPING 을 유아시장에 최초로 도입, 뛰어난 브랜드 인지도와 국내 최대의 

유통망을 구축하여 현재까지 동종 업계 시장점유율 1 순위를 꾸준히 고수하고 

있다. 

 

 동사는 국내외에서 확고한 브랜드 파워를 유지하고 있다. 2006 년 4 월 

중앙리서치를 통하여 조사한 브랜드 인지도 (Awareness Power) 조사에서 

아가방의 브랜드 인지도는 87.7%를 획득, 유아 용품 브랜드 중 가장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보인바 있다. 한국 능률협회 컨설팅 브랜드파워 1 위에 8 년 연속(00-

07 년) 수상, IPS 산업정책연구원 2004 브랜드 Olympic 유아복 부분 슈퍼브랜드 

2 년 연속 선정되었다. 일찍 진출한 해외 시장에서 널리 인정 받아 미국 

훼더레이티드(미국 최고의 백화점 그룹)에서 최고의 벤더에게 주는 '파이브스타 

어워드' 최우수업체상 수상하였고, 1999 년 월마트의 "올해의 벤더(vendor of the 

year)"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동사는 아가방(AGABANG), 엘르뿌뽕(ELLE POUPON), 디어베이비(DEAR 

BABY), 에뜨와(ETTOI), 지미트(Gymitt) 등 6 개의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명 

디자이너와의 기획을 통한 패션 아이템화, 세계적 브랜드(ELLE)와의 Co 브랜드 ing 

전략을 통한 고급화로 시장 점유율 1 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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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년 대 들어서면서 동사의 매출액은 급감하기 시작했다. 시장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국내 시장의 소비 패턴 흐름이 빨라지면서 동사의 시장 점유율은 

점차 낮아지게 되었다. 이는 영업실적에도 반영되어 2004 년의 경우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창사 이래 최악의 시기를 겪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저 출산으로 인한 유아의 감소다. 1990 년 후반부터 본격화된 

저 출산은 고가제품 선호로 이어져 기존제품의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중저가 

제품으로 인식되어 온 동사의 제품의 판매량은 급감하고 해외 수입 대행 업체들이 

호황을 이룬다. 유아 용품의 Trend 가 명품과 Well-being 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며 기존의 사업 지배력을 잃게 된다. 

 

새로운 유통채널의 등장 역시 동사의 위협 요소이다. 동사의 시장 지배력은 

막강한 유통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동사는 전국 최다 직영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과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이 등장하여 기존의 유통채널을 위협하게 된다. 새로운 유통망에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한 동사는 직영 대리점의 높은 유지비용으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무분별한 브랜드 확장으로 인한 비효율적 운영도 영업악화의 원인이다. 동사는 

차별화가 전제되지 않은 유사 브랜드를 남발하여 자사 제품간의 경쟁을 

야기시켰다. 동일한 유통채널에서 자사 제품의 출혈 경쟁이 일어나자 재고품이 

급격히 늘어났다. 2003 년 180 억 원에 이르는 재고품이 쌓여 기업의 재무성과를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철저한 준비 없이 진출한 아동복 시장에서도 

고배를 마셔야 했다. 최초 아동복 브랜드인 오즈의 경우 영업부진에 시달리다 

2005 년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진출한 해외 시장의 성과 역시 기대 이하의 

성적에 머물렀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 시장에 각각 1980 년대, 

1990 년대 진출하여 독립 법인을 설립 의욕적인 시장 공략 전략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고유가와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출실적 악화가 이어졌고 대부분의 제품을 

OEM 방식으로 판매하여 독자적인 브랜드 Power 구축에 실패하는 등 부진한 

성과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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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urn-around에 성공한 아가방앤컴패니 

 2002년에는 약 60억 원 규모였던 동사의 영업이익은 방만한 경영과 시장대응 실

패로 인해 2004년 11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2004년을 기점으로 순이익과 영

업이익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무적인 건실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가장 먼저 재무건전성을 위한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2002년 43.4%

인 부채비율이 지속적인 부채 비율 감소 노력과 꾸준한 자본 확대에 힘입어서 

2007년 2분기에 41%으로 낮아졌다. 동사의 자본 증가는 2005년부터 시작된 공격

적인 투자자본을 증가 노력으로 인해 가능했다. 부채의 구성 역시 건전한 방향으

로 전환되고 있다. 유동부채의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동사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구축하였으며 영업실적 개선을 위한 준

비를 마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유동부채의 감소추세  그림 3. 영업이익률의 증가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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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MIC Research Team 5  자료: SMIC Research Team 5 

점점 건실해지는 재무지표 

그림1.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부채 비율. 

자료: 아가방. SMIC Research Team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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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의 영업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재고율이었다. 재고가 

많아지게 되면 이를 처분을 위해 할인가격에 정상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이로 인

하여 정상 판매가 하락이 이어지고 재고의 관리를 위한 비용도 추가적으로 소요되

는 악순환을 그리게 된다. 결국 수익성의 급격한 악화로 나타난다.  

2003년 180억 원에 이르는 재고를 2004년을 기점으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 처

분해 나가기 시작했다. 현재 재고규모는 2003년과 비교해서 절반 이하의 수준인 

100억 원 규모로 줄어든 상태이다.  

 

동사는 다양한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격적 브랜드 확장 전략을 시도

했었다. 하지만 무분별한 브랜드 확장은 Cannibalization (자기시장 잠식)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고 새로운 브랜드와 기존의 브랜드가 충돌하는 결과로 이어

졌다. 2005년 기업 쇄신 작업에 착수한 동사는 수익이 저조한 브랜드인 “오즈”와 

“맘스맘”을 정리하였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매출액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

만,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마케팅과 시장관리를 통해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ROE의 변동에서도 알 수 있다. “오즈”와 “맘스맘”의 정리 후에

는 특화된 Concept형 브랜드에 집중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그림 4.  상품재고의 변동추이.  그림 5. ROE의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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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는 7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이들 브랜드는 각각 독립적인 채널을 통해 

유통된다. 동사의 대표 브랜드인 아가방과 베이직엘르, 디어베이비는 이마트, 롯데

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일반 할인매장과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판매된

다. 에뜨와, 엘르뿌뽕은 백화점에서 지미트 티니베이는 홈쇼핑을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에뜨와와 엘르뿌뽕은 동사의 고급브랜드이다. 프랑스 유명 의류업체인 ELLE와의 

합작을 통해 만들어진 에뜨와와 엘르뿌뽕은 백화점 판매를 통해 고가 제품을 선호

하는 고객들을 공략하고 있다. 지난 해까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실적을 

보이던 두 브랜드는 최근 명품 유아용품 브랜드로 입지를 굳히면서 안정적인 흑자 

실현에 성공하고 있다. 

 전통적 브랜드인 아가방의 입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다 차별화된 새로운 브랜

드가 디어베이비와 베이직엘르이다. 이들 브랜드는 아동복에 전문 디자인의 컨셉

을 더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의류 업계에서 큰 성공을 거둔 홍은주 디자이너와 

함께 만든 이들 브랜드는 저렴한 가격과 디자인 그리고 품질의 만족도를 높이며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미트, 티니베이와 같은 브랜드는 홈쇼핑

을 통해 납품되는 브랜드로 기존의 브랜드들과의 경쟁을 피하면서 효과적인 마케

팅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유통채널에 따른 브랜드 분류는 자사 브랜드간 소모적 경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 동사의 재고자산은 2002년 246억 원에서 2005년 130억 원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또한 다양한 소비자 공략이 가능하다. 제품 가격대 별 맞춤형 마케팅

을 전개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성과를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림 6. 아가방앤컴패니의 브랜드 포트폴리오 그림 7. 각 브랜드별 매출 비중 

자료: 자사 자료, Research 5 Team 자료: 2006년 결산 실적 기준 

유통채널에 따른 맞춤형 

브랜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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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시장 대비 낮은 Price Multiples 

동사의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업계 1위 기업이다. 그러

나 저출산에 의한 유아 용품 시장 축소에 대한 불안감과 영업 악화로 인한 기대가

치의 하락은 주가 추락에 반영되었다. 현재 동사의 P/E는 8.44(2007-10-19 기준)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의류업계 평균 P/E가 19.87(2007년 3월 기

준)수준이며 유통업계의 평균 P/E는 20임을 감안하면 동사는 시장으로부터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있는 경쟁사인 보령 메디앙스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동사의 

우수한 안정적인 가치를 가늠할 수 있다. 동사가 가장 힘든 시기에 해당하는 

2001~2003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하면 경쟁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영업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13.16%(2006년 말 기준)에 해당하는 동사의 ROE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비해 보령 메디앙스의 ROE는 -0.09(2006년 

말)로 정상적인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8. 경쟁사와의 영업 실적 비교 

자료: Fnguide, Research 5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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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어두운 시장의 미래와 중장기적 성장 동력의 부재 

 국내 유아 용품 시장은 저출산으로 인한 소비자 감소로 크게 위축되고 있다. 

1994년을 기점으로 매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은 지난 해 “황금돼지 

해” 효과로 인해 반전되는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현상으로 향후 

저출산으로 인한 지속적인 유아 수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내 브랜드 유아용품 시장은 매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왔다. 유아의 

수가 줄어드는 역효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중저가 제품 위주로 구성되던 유아 용

품 시장이 고가 제품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전체 외형이 커진 것이다. 그러나 2004

년을 정점으로 지난 3년간 시장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이는 

고가 제품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유아 용품 시장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산 장려를 위한 각종 정책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의 

성향 역시 자녀 출산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 향후 저출산 추세가 쉽게 반전되기

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9.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그림 10. 대한민국 혼인건수 대비 출생아수 

자료: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 대한민국 통계청, SMIC Research Team 5 

 

1979년부터 유아용품 사업을 시작한 동사는 창사 이래 현재까지 시장 점유율, 

브랜드 인지도 1위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사업자의 진출이 비교적 

용이한 산업의 특성과 고급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증가하면서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동사의 시장점유율은 현재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03년

부터 동사의 매출액이 제자리에 머무는 동안 고급 유아제품을 표방한 업체들이 큰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고가의 수입 유아용품이 크게 늘고 있다. 직접적으로 수입 

및 판매되는 제품을 포함하여 각 회사별로 유명 해외 브랜드와 제휴를 통해 제품 

공급에 앞장서고 있다. 2002년까지 20% 수준에 머물던 수입 유아용품은 2006년 

약 50% 수준으로 성장하며 국내 유아용품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과거 동사의 독점적 시장 지배 체제에서 4개의 기업이 비슷한 점유율로 시장을 

국내 유아 용품 시장 

성장의 한계 가시화 

점차 치열해지는 국내 경쟁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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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하는 4강 체제로 변화하게 되었다. 동사를 제외한 3개의 기업이 성장하게 된 

것은 동사가 영업악화로 시장의 점유율을 잃어가던 

 국내 경쟁업체와 수입 브랜드의 공세 속에 동사의 시장 점유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동사의 Turn-around의 성공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국내 유아용품 

시장의 낮은 성장률과 치열한 경쟁 상황을 가장할 때 현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국내 사업의 경우 시장 성장률에 비례하여 매출의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11. 국내 유아복 시장 현황 그림 12. 상위 3개 업체의 매출액 추이 

자료: 각 사 감사보고서(2006) 매출액 기준 자료: 각 사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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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수익 전망 

1. 향후 3년 간 수익 전망 후 Free Cash Flow 벨류에이션 

 매출원가 상승: 해외 자체 생산의 폭 제한 및 국내 외주 생산의 폭이 늘어날 것

으로 예상 

 3년 후 영구 성장률 3%, FCF 증가율 0% 가정 

 시장점유율은 현상 유지 가정 

 향후 3년 매출액 증가율 전망은 업종 평균인 4%, 5%, 4% 

 매출원가율은 62.7%, 63%, 63.3%로 3년간 증가 

 판관비는 29.6%, 29.8%, 30.0%로 증가 

 배당 성향은 향후 23%(2006년)로 3년간 유지 

Free cash flow discount model

NOPLAT 7,973 8,548 8,360 8,091
감가상각비 1,545 1,420 1,305 1,199
무형자산상각비 32 0 0 0
총현금유입 9,551 9,968 9,665 9,290

운전자본증감 -12,046 -1,583 -2,085 -1,758
유형자산투자 -2,907 0 0 0
무형자산투자 -14 0 0 0
총투자 -14,966 -1,583 -2,085 -1,758

Free Cash Flow -5,416 8,385 7,580 7,531 7,531
PVIF (Present Value Interest Factor) 0.98 0.86 0.76 0.67
추정FCF의  현재가치 8,201 6,534 5,723
계속가치 (2010이후) 81,785

계속가치산정

FCF증가율 (2010 -normalized FCF) 0.0%
계속성장률  g (%) 3.0%
W ACC 13.4%

추정FCF 현재가치 20,458
계속가치 현재가치 54,779
합계 75,236

Appraised company value

비영업활동  투자자산
  현금 및  현금등가물 5,848
  단기금융상품 6,565
  시장성유가증권 0
  투자자산 -6,987
타인자본가치

  차입금 0
  부채성충당금미적립
  부외부채 (운용리스등)
Net 5,425
추정자기자본가치 80,662
발행주식수  (천주) 2,800
추정주당가치 (원 ) 28,808
현재주당가격 (20071012) 2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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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Risk 분석 

1. 답보 상태에 있는 동사의 매출액 

 동사의 매출액은 과거 4년간 1500억 원을 기점으로 답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동사의 향후 전망에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것이며, 원가 절감 및 

유통망 개선 등을 통한 실적 개선 이외에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를 찾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4년도에 있었던 급격한 손실 이후 2005~2006년도의 영업 

이익 개선은 전형적인 Big bath technique의 일종으로 의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인 실적 개선의 폭도 점점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2. 각 브랜드 별 Cannibalization 

 유통망을 통해 다양한 고/중/저가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있지만 제한적

인 유아/아동복 시장에서 실제로 동사는 브랜드 캐니벌레이제이션이 발생하여 2개

의 브랜드를 폐지하였다. 또, 동사가 능동적으로 브랜드를 개척하기 보다는 유통채

널 별로 요청을 받아 브랜드를 만드는 수동적인 전략을 채택하고 있기에 향후 강

력한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라 판단된다.  

 

3. 낮은 거래량은 현재 발생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받아 내기 힘든 상태 

 동사의 낮은 거래량과 시장에서의 무관심은 중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힘든 현

재로서 단기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를 받아 내기 힘들 것이라 판단된다. 결국 동사

의 낮은 P/E,P/B값은 향후 미래의 낮은 성장성을 미리 주가에 반영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3.  매출액 추이 및 변화율  그림 14. 추락하는 주가와 낮은 거래량 

 

자료: 아가방 사업보고서  자료: 다음 금융 

과거 4년간의 매출액은 

대동소이 



 

                                               

 

- 12 - 

리서치 5팀  아가방앤컴퍼니

 

 

 C
o
m

p
a
n
y
 

  
  

A
n
a
ly

s
is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100Mn.) 2003.12 2004.12 2005.12 2006.12 (100Mn.) 2003.12 2004.12 2005.12 2006.12
매출액 1,507 1,416 1,535 1,488 유동자산                            676 637 705 654
매출원가                              1,041 980 1,013 933    현금등가물및단기금융상 191 191 205 124
매출총이익                          466 436 522 555    시장성유가증권               0 0 0 0
판매비및 일반관리비           459 448 457 444    매출채권                         261 269 342 341
  인건비                               102 97 98 93    재고자산                         215 166 131 162
  감가상각비                        18 18 16 15  비유동자산 409 443 441 488
  무형자산상각비                 0 0 0 0    투자자산                         57 45 100 139
  기타판매비및 일반관리비  73 68 72 66    유형자산                         323 345 317 329
영업이익                              7 -12 65 112    무형자산                         1 1 1 1
영업외손익                          5 12 -6 19 자산총계                             1,085 1,081 1,145 1,142
  이자수익                            6 5 6 9  유동부채                            241 235 263 167
  이자비용                            5 3 3 0     매입채무                         212 199 206 107
  외환차손익                        -2 -2 -1 -4     단기차입금                      
  외화환산손익                     2 -4 -1 -7     유동성장기차입금           
  지분법이익                        0 6 4 3  비유동부채 187 204 215 228
  기타영업외손익                 -3 -0 -35 -2     사채                                0 0 0 0
세전게속사업이익 12 -0 59 130     장기차입금                      0 0 0 0
법인세비용 3 2 16 37 부채총계                             428 439 478 396
계속사업이익 9 -2 43 93     자본금                             140 140 140 140
중단사업이익    자본잉여금                      240 240 240 240
당기순이익                          9 -2 43 93    이익잉여금                      273 265 294 377
EPS (원)                              324 -68 1,522 3,322    자본조정                         
수정EPS                              자본총계                             656 642 668 746

현금흐름표 주요투자지표

(100Mn.) 2003.12 2004.12 2005.12 2006.12 (￦,%) 2003.12 2004.12 2005.12 2006.12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7 32 46 -3 Growth Ratios

 당기순이익 9 -2 43 93  매출액성장률 %             -7.9% -6.0% 8.4% -3.0%
  비현금수익비용가감 33 55 49 24  EBITDA성장률 %            -79.2% -74.9% 1162.5% 55.9%

   유형자산감가상각비 18 18 16 15  EBIT성장률 %                -92.5% -266.6% 644.4% 72.0%
   무형자산상각비 0 0 0 0  총자산성장률 %             -12.2% -0.3% 6.0% -0.3%
   퇴직급여 8 7 6 6 Profitibility Ratios

   외화환산손익 -0 0 0 -0  매출총이익률 %             30.9% 30.8% 34.0% 37.3%

   지분법평가손익 2 32 46 -3  EBITDA마진률 %            1.7% 0.5% 5.3% 8.6%
   기타 4 -3 -20 5  EBIT마진률 %                0.5% -0.8% 4.2% 7.5%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 -59 -21 -46 -120   세전계속사업이익률 % 0.8% 0.0% 3.8% 8.7%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 -21 -27 -10  당기순이익률 %             0.6% -0.1% 2.8% 6.3%

 유형자산 투자                     -30 -40 -9 -30 Stability Ratios

 유형자산 처분                     0 0 33 1  부채비율 %                   65.2% 68.3% 71.6% 53.0%
 무형자산 증감                     -1 -0 -0 -0  순부채비율 %                -29.1% -29.7% -30.7% -16.6%
 투자자산 증감 0 15 -62 -39  유동비율 %                   280.6% 271.3% 268.3% 390.6%
 기타 32 4 12 58  당좌비율 %                   191.2% 200.8% 218.5% 293.9%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5 -9 -5 -14  이자보상배율                 1.4 -3.6 23.4 13673.2
 장단기차입금증가 0 0 0 0 Performance Ratios

 사채증감 0 0 0 0  ROE %                         1.3% -0.3% 6.5% 13.2%
 자본증감 0 0 0 0  ROA %                         0.8% -0.2% 3.8% 8.1%
 배당금의지급 -17 -8 -7 -14  ROIC %                        0.7% -3.1% 9.6% 12.7%
 기타 12 -0 2 0 Per Share Ratios

영업투자재무활동기타현금흐 0 0 0 0  수정EPS                        325 -68 1,522 3,322
순현금흐름 -21 3 14 -27  주당순자산                    23,442 22,933 23,842 26,653

 기초현금 90 69 72 86  주당현금흐름                 988 588 2,123 3,885
 기말현금 69 72 86 58  주당배당금                    350 250 500 800

 

 

APPENDIX : 아가방 재무제표 

이 보고서는 서울대 투자연구회의 리서치 결과를 토대로 한 분석보고서이며 그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증

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투자연구회에서는 본 보고서의 내용에 의거한 어떤 행위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